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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은 공동체가 회피하여야 할 사회적 문제이기 보기보다는 공동체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는 실존적 현실이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본 논문은 갈등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구성

원이 어떻게 협력하고 유대가 강화될 수 있는지를 연구한다. ‘다름’은 사회적 현실이고 다름 

때문에 갈등이라는 실존적 경험이 사회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 갈등은 악(惡)이 아니라 실

존적 현실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본 논문은 종교집단을 비롯한 여러 사회적 공동체가 갈등에

도 불구하고 유대강화와 협력이 지속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사회심리학적 연구이다. 상호

간의 돌봄과 유대강화가 있는 사회적 공동체는 갈등을 회피하기보다는 직면하고 그 갈등 속

에서 상호간에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적 관계를 유지한다. 공동체적 관계에서는 감정이 

억압되거나 왜곡되게 해석되기보다는 상호적으로 소통이 된다. 감정을 개인이 느끼는 사적

인 소유물로 이해하기보다는 공동체가 개인의 상태를 알게 하고 개인이 타인의 상태를 알아

차리게 하는 사회적 기능으로서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분노, 수치심, 자신감 등의 감정

은 개인이 느끼는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감정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갈등하는 공동체가 개인

이나 집단이 처해진 상태를 알아차리고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하는 신호라고 보아야 한다.  

갈등을 회피하기보다는 갈등 속에서 감정이 소통되고 상호간에 책임 있는 돌봄이 이루어지

는 공동체적 관계를 만들고 지속하기 위해 목회상담학자 래리 캔 그래함의 체계적 사고에 

의지하여 ‘대화’, ‘협력’, ‘애도’, 그리고 ‘기억’을 제시하였다. 이 네 가지 행동은 개별적 행동

으로 수행되어서는 안 되고 함께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행동이다. 공동체 안에서 이 네 가

지 행동이 지속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 때 상처받은 개인과 집단이 소외되기보다는 

상호간에 유대강화가 일어날 수 있다.

주제어: 갈등, 대화, 협력, 애도, 기억, 공동체, 사회심리학

*  본 논문은 2018년 서울신학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았음. 2018년 한국종교교육학회 춘계학술

대회에서 발표된 원고를 기초하여 수정보완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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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감정이해력은 타인과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다.  

감정이해력은 사회적응능력과 비례하여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감정이해력이 높으면 친구나 동료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1 ) 감정이해력이 

높으면 학업성취도가 높다고 한다.2 ) 감정이해력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들에 비하여 

우울증, 조현병, 다중인격장애 등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보이는 경향이 낮다고 한다.3) 

그러므로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은 사회성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

라 감정을 이해하는 과정 자체가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 감정은 사회적 현실인 갈등상황에서 어떠한 기능을 할까?   

1호선 전철을 타고 가다가 신도림역에서 까치산역행 2호선을 갈아타려고 내려가고 

있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큰 물결같이 내려가고 있었다. 물결에 휩쓸려있으면 못 

볼 수 있는 사실은 올라오는 반대편계단에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사람이 없는 계단

으로 내려가도 되지만 그렇게 못했다. 사람의 물결을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아서이다. 

물결에 휩쓸려있으면 ‘다름’을 알아차리지도 못할 뿐 아니라 ‘다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혹이나 물결을 따라가다가 ‘다름’을 발견하고 호기심이 생기지만 다름과 대화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지금이 편안하고 안전하기 때문이다.

‘다름’을 알아채는 순간 갈등은 생길 수 있다. 국가적으로는 5 18민주항쟁, 제주 

4 3사건, 세월호사건, 촛불집회, 미투운동 등이 ‘다름’을 알아차리게 하는 인간실존의 

경험들이다. 종교적으로는 여호와증인의 양심적 병역거부, 불당훼손모금활동 벌인 손

원영 교수 파면, 종교인과세, 명성교회 세습논란, 퀘어축제와 종교단체, 등은 종교적으

로 ‘다름’을 알아차리게 하는 인간실존의 경험들이다. 이 경험들로 나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이 다름을 알게 되었다. 국가적으로 종교적으로 서로 다름을 알게 되었다. 다름을 

알게 되면서 갈등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갈등 자체가 악(惡)은 아니다. 다름 때문에 

갈등은 생길 수는 있지만, 갈등 자체가 악(惡)은 아니다. 

갈등은 악(惡)이 아니라, 다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전제에 기초하여 필자는 

1 ) Susanne D enham , M arcia M cKin ley, Elizabeth  C ouchoud, and R obert H olt, “Em otional and Behavioral 

P red ictors o f Preschool Peer Ratings.” C hild  Developm ent, 61(1990), pp . 1145–1152. 

2 ) Caro ll Izard , Sarah F ine, D avid  Schultz, A llison M ostow, Brian Ackerm an, and E ric Youngstrom , 

“Em otion knowledge as a pred ictor of social behavior and academ ic com petence in  ch ildren at risk ,”  

Psychological science, 12(2001), pp . 18–23.

3 ) Dante C icchetti, Brian A ckerm an, C aro ll Izard , “Em otions and em otion regu lation in  developm ental 

psychopathology,” D evelopm ent and Psychopathology, 7(1995), pp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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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을 작성한다. 본 논문은 갈등이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지배적으로 경험되는 자

신감, 수치심, 그리고 소외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이며 갈등 속에서 경험되는 자신감과 

수치심 같은 감정이 인간관계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하는 역할에 대한 사회 심리적 

연구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에 기초하여 논하여졌다. 첫째, 감정은 단순하게 개

인이 느끼는 사적이고 내재적인 감정으로 기능하기보다는 사람과 사람사이 그리고 집

단과 집단 사이에 상호간의 필요를 소통하는 기능을 한다. 감정은 개인의 상태와 필요

를 개인 자신에게 소통한다. 그뿐 아니라 감정은 타인에게 자신의 상태와 필요를 소통

하고 타인의 상태와 필요에 관심을 갖고 알아차리게 하는 기능을 한다. 둘째, 사회적 

집단의 관계유형은 구성원들이 느끼는 소속감과 책임감의 정도에 근거하여 구별될 수 

있다.4) 사회적 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관계는 집단의 역기능성의 결과가 아니라 소

속감과 책임감의 정도에 근거한 집단의 역동적 상호작용의 표현이다. 이 두 가설은 사

회적 집단 안에서 경험되는 갈등관계는 감정과 깊은 연관이 있을 뿐 아니라 감정이 하

는 역할의 이해가 갈등관계에 대한 함축적이고 건설적인 의미를 제시할 수 있다는 가

능성을 예측하게 한다. 

이러한 가설에 기초하여 본 논문에서는 서로 대립되는 자신감(pride)과 수치심(sham e)

같은 감정이 사회적 집단에서 자주 경험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갈등하는 사회적 집단 

안에서 소외를 일으키는 원인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를 강하게 하는 기능을 하게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Ⅱ.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능으로서 감정

감정이란 무엇인가? 감정은 어떻게 생기는가? 감정은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일반

적으로 감정은 느끼는 개인의 내면에서 생겨나는 신체적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

로 두려움이나 수치심 같은 감정을 느끼는 개인만이 그 감정을 인지할 수 있고 느끼는 

감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 특정의 감정을 느끼는 개인이 그 감정을 소유하고 

있기에 책임은 느끼고 있는 그 개인에게 있다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필자는 감정이 개인의 사적인 감정으로 머물지 않고, 관계 속에서 경험되는 

타인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능을 한다고 생각한다. 윌리엄 제임스(W illiam  Jam es)

4 ) 사회적 집단은 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상호작용을 한다는 전제에서 가능하다. 사회적 집단의 개념정의

는 “상호작용이 있어야 사회적이고 세 사람 이상이 모여야 집단이 될 수 있다”는 전제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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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서이론을 비평적으로 논하면서 존 듀이(John D ewey)는 ‘우울감’(m elancholy)같은 

병리적 감정(patholog ica l em otion)은 대상이 없이 혼자서 느끼는 감정이라는 윌리엄 

제임스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의 내용은 이전에 어떤 대상과 경

험된 사회적 상호작용에 근거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그 감정이 아무리 병리적이어도 

대상이 없이 경험되지는 않는다고 듀이는 주장한다.5 ) 듀이의 주장은 감정이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안에서 일어나는 현실임을 깨닫게 한다. 듀이의 주장에서 보듯이 타

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배제하고 감정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다. 오히려 감정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생성되고, 재구성되고 그 상징적 체계에 어울리게 표현하는 기능

을 한다. 예를 들어 생일잔치는 기쁨, 즐거움, 반가움, 흥분을 경험하고 표현하는 상징

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 생일잔치에서는 나도 모르게 웃음과 기쁜 표정이 나오게 된

다. 그러므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특정의 감정들은 상징적 체계에 의해서 표현되는 

문화적 표현이 된다. 그러므로 감정은 사회적 현실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생성되거나 

재구성되면서 사람들을 상호작용하게 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능을 한다.

박형신과 정수남은 감정연구의 세 가지 흐름(치료요법적 접근방식, 구성주의적 접근

방식, 거시사회학적 접근방식)을 비교설명하면서 치료요법적 접근방식의 특징을 비평

적으로 지적한다. 첫째 특징은 감정 자체보다는 감정적 결함에 주목하기 때문에 인간

은 감정적으로 취약하다고 간주하는 경향성이다. 두 번째 특징은 감정을 병리화하여 

치료적 대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감정은 사회에 해를 끼치는 질병의 원인이라고 여긴

다. 세 번째 특징은 감정을 개인의 심리내적의 영역으로 환원시킴으로서 개인의 문제

를 감정의 문제로 환원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도 개인의 감정적 문제로 환원시키

는 경향이 생긴다. 네 번째 특징은 과거지향성이다. 현재 경험되는 감정을 과거에서 

원인을 찾는 경향이 있다. 지난 과거의 행동에서 당면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한

다. 마지막으로 감정은 인간의 삶에서 ‘독립변수’가 아닌 ‘종속변수’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과 사회에서 독립변수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 결국에는 인간의 삶은 감정에 의해서 

지배될 수 있다는 감정결정론에 빠지게 되고 개인은 감정을 관리의 대상으로 여기고 

감정 관리와 자기개발에 열심을 내는 경향이 생긴다.6 ) 이러한 특징이 상담과 심리치료

와 같은 전문적 치료분야에서는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교육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나타

나지는 않는가? 감정을 병리화하여 치료적 대상으로 만들어서 감정조절훈련을 하지는 

않는가? 감정을 개인의 문제로 환원시켜서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감정을 결정하여 인

간관계속에서 표현하지 않도록 교육하지는 않는가? 분노를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감

5 ) John Dewey, “The theory of em otion: (1) emotional attitudes.” The Psychological Review , 1, no.6 (1894), 

p . 562.

6 ) 박형신, 정수남,  감정은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파주: 한길사, 2015), 36-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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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결정하여 인간관계 속에서 분노 조절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가?

이러한 특징의 일반적인 예로 감정과 폭력을 필연적 관계로 여긴다. 폭력이 일어나

는 상황에서 분노는 반드시 동반된다고 본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분노나 피해자의 분

노를 구분하지 않고 분노를 ‘부적절한 감정’ 또는 ‘치유되어야 할 감정’으로 일반화시

키는 경향이 있다. 수치심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성폭력을 당하면 

분노뿐 아니라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수치심은 성폭력에 필연적으로 동반되

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여서 성폭력에 어쩔 수 없이 동반되는 ‘부적절한 감정’이라고 치

부하곤 한다. 그러나 수치심은 성폭력과 필연적 관계 속에 있다고 보기보다는 성폭력 

사실을 숨겨야 한다는 점 때문에 수치심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7 ) 다시 말하면 수치

심은 성폭력과 동반될 수 있는 감정이지만 성폭력자체가 수치심을 유발하기보다는 성

폭력의 경험을 숨겨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나 사회적 담론 때문에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다. 그래서 수치심 같은 감정은 폭력의 결과이기보다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

회적 현실이고 사회적 현실을 인식하고 해석하게 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능이라고 

보아야 한다. 

감정은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최초의 신호체계이다. 언어보다는 비언어적인 몸짓(얼 

굴 표정, 손짓, 발짓 등)을 통해 표현되는 감정은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알려주

는 신호체계이다. 소위 말하는 ‘긍정적 감정’이나 ‘부정적 감정’ 중에는 사람이 살아가

는데 부차적이고 사소한 감정이 있을 수 없다. 모두 필수적인 감정이다. 관계를 만드

는데 모든 감정은 필요하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감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관

계를 수정하여 재구성하거나 관계를 단절시키는데 모든 감정은 필수적이다. 감정은 관

계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신호체계이기 때문이다. 감정은 관계가 어떠한 상태

인지를 알려줄 뿐 아니라 관계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코넬 웨스트(C orne l 

W est)는 말하기를 폭력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는 무기력함에 대한 반응이고 희망이 상

실되었고 의미가 사라졌다는 신호이다.8 ) 감정으로서 분노는 유대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는 빨간 신호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상담사와 교육가를 포함한 돌봄 전문가는 분

노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분노를 억제하거나 조절하려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무엇에 

대한 분노인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돌봄 전문가는 분노에 대한 즉각적 대응보다는 

분노를 충분히 표현하도록 도와주면서 동시에 분노의 대상과의 유대관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7 ) Patti Feuereisen  and Corline P incus, Invisib le G irls The T ruth About Sexual A buse, 이배근, 문영희 옮

김,  인비저블 걸: 성적학대에 관한 진실  (서울: 홍익재, 2006), p . 82.

8 ) Cornel W est, “N ih ilism  in  Black Am erica” in  Race M atters (Boston: Beacon Press,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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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외의 신호이자 예방으로서 자신감과 수치심

갈등이 악(惡)은 아니다. 갈등은 다름에 대한 인식에서 초래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갈등 자체가 악(惡)은 아니다. 그렇지만 사회심리학자 토마스 쉐프(Thom as Sch eff)와 

수잔 레칭거(Su zanne R etzin ger)에 의하면 갈등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해롭게 하는데 소

외와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9 ) 서두에서 가설로서 언급하였듯이 감정

은 개인의 상태와 필요를 소통한다. 감정은 개인의 상태와 필요를 자기 자신과 타인에

게 알려주는 신호기능을 한다. 감정이 신호기능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상태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감정의 신호기능은 상태의 판단을 전제한다. 필자는 모

든 감정은 판단 또는 평가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생각은 마샤 누스바움

(M artha N ussbaum )의 주장에 의지한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모든 감정은 대상에 대한 판단 또는 평가를 가지고 있다. 모든 감정은 대상을 사 

사롭게 여기지 않고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손실을 두려워하

지 않는다.  우리는 사소한 경멸에 분노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하찮은 것의 상실에 

애도하지는 않는다. .. 친구의 죽음에 대한 반응은 그 친구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

하였는지를 알려준다. 겉모습에 대한 모욕을 당할 때 느끼는 분노는 생각했던 것보

다 더 많이 겉모습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1 0 )  

위에서 누스바움이 주장하듯이 모든 감정은 경험과 대상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게 한 

다. 감정이 연결되는 모든 대상은 중요하다는 점을 누스바움은 상기시킨다. 감정이 출

현하는 모든 관계는 중요하다는 점을 누스바움은 강조한다. 위에서 누스바움이 주장하

듯이 모든 감정은 상태에 대한 판단 또는 평가를 한다. 그러므로 감정은 사회적 판단이

라고 볼 수 있다. 감정은 상태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하여 그 상태를 알려주는 신

호기능을 한다. 갈등의 관계 속에 경험될 수 있는 수치심, 자신감, 분노 등의 감정들은 

상태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하여 관련된 사람들에게 신호한다. 갈등은 ‘다름’을 알

아차리면서 생긴다. 약한 자와 강한 자가 다름을 알아차리면서 갈등은 일어난다. 가해

자와 피해자가 다름을 알아차리면서 갈등은 일어난다. 가진 자와 없는 자의 다름을 알

아차리면서 갈등은 일어난다. 이성애자와 동성애자가 다름을 알아차리면서 갈등은 일어

9 ) Thom as Scheff and Suzanne Retzinger, Em otions and V io lence (L inco ln , N E: iU niverse, 2001), p . 167.

10 ) M artha N ussbaum , H id ing from  H um anity: D isgust, Sham e, and Law  (Princeton, N J: Princeton  

U niversity Press, 2004), p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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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다름을 알아차리면서 갈등은 일어난다. 

다름의 현실 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경험되는 감정은 상태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하여서 그 상태를 알려준다. 수치심은 술자리에서 허락 없이 신체적 접촉을 하는 

직속상사에게 화를 낼 때 ‘사소한 일’로 화를 내느냐는 동료들의 시선에 눈치를 보면

서 ‘작은 일’(? )에 화를 내는 자신이 부끄러워진 상태를 알려준다. 작은 일에 분노하는 

자신에 대한 수치심은 당사자가 속한 사회적 관계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려준다. 감

정은 상호간에 인격을 존중하는 관계인지, 억압적인 관계인지를 알아보게 한다. 

누스바움의 주장에 의지하여 다음에 제시되는 작가 권정생의 글을 분석하면 감정은  

관계하는 대상을 중요하게 여기게 하고 갈등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감정은 관계를 해

석하고 이해하고 알아차리는 신호의 기능을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도모꼬는 아홉 살

나는 여덟 살

이학년인 도모꼬가 일학년인 나한테 

숙제를 해달라고 자주 찾아왔다.

어느 날, 윗집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도모꼬는 나중에 정생이한테

시집가면 되겠네

했다.

앞집 옆집 이웃 아주머니들이 모두 쳐다보는데서

도모꼬가 말했다.

정생이는 얼굴이 못생겨 싫어요!

오십 년이 지난 지금도

도모꼬 생각만 나면

이가 갈린다.1 1 )

이 글 안에는 갈등이 담겨져 있다. 갈등은 내적인 갈등인 듯 하지만 관계에서 시작되 

었다. 도모꼬와 권정생 그리고 할머니와 아주머니가 참여하는 관계에서 갈등은 시작되

었다. 관계 속에서 경험되는 ‘다름’에서 갈등은 시작되었다. 권정생의 생김새는 도모꼬

가 기대하는 모습과 달랐다. 권정생은 자신의 생김새가 도모꼬의 표현 속에 나타난 ‘생

11 ) 권정생, 도모꼬: 인간성에 대한 반성문2 ,  바보처럼 착하게 서 있는 우리 집  (파주: 보리, 2010),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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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에 대한 사회적 기준’과 다르다는 낙인을 받았다. ‘다름’ 때문에 갈등이 시작되었다.

“이가 갈린다”는 글 표현에는 분노가 담겨있다. 분노는 50년이 지난 현재 권정생과 

도모꼬의 관계를 알려주는 신호이다. 아직도 화해가 되지 않은 관계를 알려준다. 또한 

분노는 도모꼬가 권정생에게 중요한 타인임을 알려준다. 중요한 타인이 아니면 분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50년이나 지나서 도모꼬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치심을 알아차려주는 경험이 없어서 권정생은 오랫동안 얼굴이 못생겼다

는 외부적 판단에 의해서 못생긴 자신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며 못생김의 탓을 자신에

게로 하며 수치심을 숨기고 싶었을 것이다. 수치심을 숨기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 것

은 자신이 느끼는 수치심을 사람들이 사소하게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수치심을 느낄 

때 자동적으로 숨고 싶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의 경험을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므로 숨고 싶어지는 것이다. 권정생은 오랫동안 수치심을 숨기고 싶었을 

것이다. 결국에 자신의 수치심을 가볍게 여기는 경험이 지속되면서 분노가 생겼을 것

이다. 권정생이 느끼는 수치심은 생김새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회적 기준에 의존

하는 관계를 알아차리게 한다. 권정생이 느끼는 분노는 사회가 생김새로 인간됨을 판

단하고 결정하는 사회적 기준 때문에 한 인간이 무시되고 소외되어서 느끼는 수치심

을 알아차려주지 않는 사회적 현실에 근거한다. 

토마스 쉐프(T hom as Scheff)와 수잔 레칭거(R etzinger)에 의하면 갈등 속에 일어나는 

감정들 중에 자신감(pride)과 수치심(sham e)이 중요하게 두드러진다. 자신감과 수치심

은 “유대감과 협력” 또는 “분열과 소외”에 열쇠가 될 수 있다. 쉐프와 레칭거에 의하

면 자신감은 사람들과 집단속에 연합과 일치를 신호하고 발생시킨다. 물론 타인에게 

민감함이 없는 사적인 자신감은 소외와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자신감을 공유한다면 그 집단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축구경기에서 반대 팀을 이기고 승리를 하면 팀 구성 원들은 자신감을 공유하고 

연합과 일치가 더욱 강하여질 수 있다. 반면에 수치심은 일치의 부족과 소외를 신호한

다. 지나친 수치심은 분노와 적개심을 유발하여 상대를 향한 보복의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계2차 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군은 패전국인 일본과 독일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서 보복을 할까봐 두려워서 수치를 주면서 구석에 몰아넣기보다는 국가재

건을 위한 원조를 했다. 수치심은 그 집단 안에서 소외가 발생하고 있음을 신호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수치심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들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12 ) 가족 안에서 수치심은 한 가족구성원이 다른 가족구성원들로부터 소외되고 있

다는 신호일 수 있다. 갈등의 미시적 현상(눈치, 소외, 스따) 속에 담겨진 대표적 감정

12 ) Thom as Scheff and Suzanne Retzinger, 앞의 책, p .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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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수치심은 소외의 신호이기 때문에 수치심이 적절하게 알아차려질 때 수치심은 

관계를 회복하는데 사용된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시작된 ‘미투운동’은 수치심을 알아차려준 사건이다. 여성들이 

억압적인 사회에서 부당하게 느꼈던 수치심을 알아차려준 사건이다. 억압된 사회에서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은 “전적으로 나의 잘못 때문에 성폭력을 당한거야”라고 생각하

게 사회적으로 억압되었다. 그러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약자로서 여성은 지배세력

들은 ‘사소한 일’로 여기는 사건에 예민하게 분노하는 자신에 대한 수치심을 느껴야 

했다. 사회적으로 사소하고 하찮게 여기는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분노하면 ‘이상

한 사람’, ‘사회물정을 모르는 사람’ 또는 ‘사회적응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취급받

는다. 그래서 그렇게 취급받는 자신에 대한 수치심은 깊어져간다. 서지현 검사는 “네 

잘못이 아니야”라는 말을 동료에게 듣고서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방송에 나와서 그녀

는 많은 성폭력피해자들에게 “네 잘못이 아니야”라는 말을 해줌으로 피해자들의 삶속

에 오랫동안 감추어진 수치심을 읽어주었다. 그러므로 서 수치심은 개인의 사적 감정

으로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관계에서 소외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주는 사회적 감정

으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적 감정으로서 자신감과 수치심은 갈등하는 

집단이 “협력과 유대감”을 만들게 하거나 “분열과 소외”를 조장하게 하는데 신호역할

을 하게 할 수도 있고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제임스 길리간(Jam es G illigan)의 제안에서 얻는 함축적 의미를 살펴보면 감정은 사

적인 감정이기보다는 사회적 감정으로서 개인과 공동체가 어떠한 관계적 상태에 있는

지를 신호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제임스 길리간(Jam es G illigan)은 

폭력이 일어나는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폭력이 발생하는 조건으로서 하나는 수치심

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필사적으로 감추고 싶은 마음이다. 수치심을 느끼면 사회적 요

구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깨닫게 되면서 그러한 어울리지 않

는 모습을 숨기고 싶어진다. 공격성은 수치심을 숨기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다. 폭력이 일어나는 다른 하나의 조건은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하는 비폭력적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타인을 굴복시켜서 자존감을 추락시키는 것이 자신의 자

존감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래서 폭력적 수단만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유일

한 수단이 된다. 길리간이 제시하는 폭력이 일어나는 마지막 조건은 폭력적 충동을 제

어해주는 정서적 역량(예: 사랑, 죄책감, 두려움)의 결핍이다.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이

해하는 능력은 사회적응력의 기초역량이다.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이해하는 능력의 부

족은 폭력을 포함한 충동적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게 한다.1 3) 길리간이 제시하였듯이 

13 ) Jam es G illigan , V io lence: R eflections on O ur Deadliest Ep idem ic (London: Jessica K ingsley Publishers, 

2000), pp . 1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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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심 자체가 폭력을 야기하기보다는 수치심을 감추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사회

적 현실 때문에 폭력이 야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감이 반드시 유대와 협력을 가

능하게하고 수치심은 소외와 분열을 야기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사회적 감정으로

서 자신감과 수치심은 개인과 공동체가 어떠한 관계적 상태에 있는지를 알게 하고 예

방적 신호를 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감정은 관계적 상태를 이해하고, 해석하

고 알려주는 기능을 하지만 어떻게 갈등하는 개인과 공동체가 분열과 소외보다는 유

대감과 협력으로 가게 할 수 있을까?  

Ⅳ. 갈등과 유대감과 협력이 공존하는 사회를 향하여

페미니스트 인류학자 이리가레(Luce Irigaray)가 논하는 ‘미메시스’와 ‘두입술’에 의지

하여 김화영은 평화는 동일시의 공존이 아니라 다름의 공존으로서만 가능하다고 주장

한다. 여성은 단지 남성의 반사경(specular)이었기 때문에 여성의 목소리를 가질 수 없

었다. 그래서 침묵, 수동성, 약함, 무기력은 여성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특징이 되었다. 

김화영은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동일시의 공존이 아니라 다름의 공존이 가능케 하

기 위해 이리가레의 ‘미메시스’와 ‘두입술’을 전략적 저항으로 제시한다.1 4) 

필자는 김화영의 논문에서 나타난 동일시와 저항이 억압된 사회에서 나타나는 대표

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억압된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여성은 동일시를 의식적으

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시도한다. 동일시는 침묵, 수동성, 약함, 무기력으로 

완성된다. 동일시를 통해 동조하거나 동화되기를 실패하거나 동일시를 거부하고자 할 

때 대체수단은 저항이다. 저항은 억압하는 사회로부터 단절과 고립이 될 수 있다. 김

화영은 동일시 또는 저항이라는 두 가지 극단적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서 페미니스트 

저항인 ‘미메시스’와 ‘두입술’을 제시한다.  

김화영의 제안은 의미 있는 작업이지만 목회상담학자로서 필자는 동일시 또는 저항

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억압적인 사회’라는 사회적 시스템에 관심을 가져야 한

다고 생각한다. 억압된 사회에서는 억압의 심리학이 하수인의 역할을 한다. 억압적인 

사회라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변호하기 위해 적절한 심리학이 필요하다. 캐롤 워킨스 

알리(C aroll W atkins A li)는 억압적인 사회에서 일어나는 억압의 심리학의 과정을 다음

과 같이 설명한다.  

14 ) 김화영, 페미니스트평화: 침묵하는 자에게 코레(K ore)의 복원가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6 (한국기

독교학회, 2011), 230-2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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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은 (이원론적 사고와 계급주의적 사고를 지닌 백인우월적인 사람이 지

니는)  인종에 대한 태도 안에 만들어져서 흑인에게 투사되는 부정적 심리적 기능의 

결과이다. 부정적 심리적 기능은 예를 들어 열등감, 불안, 죄책감, 분노, 적대감의 

내재화된 감정이다. 이러한 면에서 전통적인 심리학은 흑인에게는 ‘억압의 심리학’

이었다.1 5 ) 

억압적인 사회에서 지배층의 권력과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피지배층에게 열등감, 불 

안, 적대감, 분노의 감정을 투사하여 이 감정들이 피지배층만이 느끼는 감정으로 결정

한다. 피지배층은 억압적인 사회일지라도 동화되고 싶어서 열등감, 죄책감, 분노 등을 

자신의 감정으로 내재화하여야만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감정들이 성소수자, 외국인노

동자 같은 사회적 약자들만이 느끼는 사적인 감정(private em otion)으로 정해진다. 결

국에 감정은 개인이 느끼고 소유하는 감정으로 일반화되어서 인식하게 된다. 개인이 

느끼고 소유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감정의 책임이 있다. 열등감이나 분노의 

원인이 개인에게 있고 감정표현의 결과도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 

그래서 감정을 개인이 느끼고 소유하는 것으로 일반화하면 감정의 책임을 개인

에게 전가할 수 있는 경향이 있다. 감정을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가족이나 국

가에서는 소외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개인에게 감정의 책임을 전가하면

서 개인을 집단으로부터 소외시킬 수 있다. 소외(a liena tion )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

날 수 있다. 자아상실(engu lf- m en t)과 고립(iso la tion )이다. 자아상실에서는 개인이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한다. 행동은 개인성을 버리고 충성과 동조

로 나타난다. 고립에서는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킨다. 충성을 버리고 개인성

을 지키려고 행동한다. 자아상실과 고립 양쪽 모두 자아와 소통의 병리적 현상을 

초래한다.16 ) 

감정을 개인이 소유하는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서로의 상태를 알리는  

기능을 하는 사회적 감정이라고 인식하면 갈등 속에서도 유대감과 협력이 가능하게 

하기위해 감정이 사회적 감정으로서 기능을 하게하는 충분한 조건이 있어야 한다. 감

정이 소통되는 사회적 여건이 중요하다. 감정이 소통되는 사회적 여건이란 무엇인가? 

마가렛 크라크(M argaret C lark)와 이안 브리세트(Ian Brisse tte)는 공동체적인 관계

(com m unal rela tionship)에서 감정 표현이 더 강하게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공동체적 

관계에서 사람들은 타인의 필요에 책임감을 느끼고 타인이 자신의 건강에 대하여 관

심을 갖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관계보다도 공동체적 관계에서 감정표현은 

15 ) Caro ll W atk ins A li, Survival and Liberation (San Francisco: Chalice Press, 1999), p . 78.

16 ) Thom as Scheff and Suzanne Retzinger, 앞의 책, p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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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에 더 중요하다.17 ) 공동체적 관계에서는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감정이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그래서 크라크와 브리세트의 주장에서 얻을 수 있는 함축적 의미는 

상호간에 책임이 요구되는 공동체적 관계가 감정이 소통되는 사회적 여건이 될 수 있

다는 것이다. 성인이 되면서 더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이게 된다. 성인이 될수록 타인에 

대한 책임감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만일에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자신의 감정(슬픔, 분

노, 기쁨)을 충동적으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어린아이와 부모사이의 관계가 역기능적일 

수 있다. 반대로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자기감정을 충동적으로 표현한다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역기능적일 수 있다.1 8) 부모가 전화 통화하고 있을 때 두 세 살 어린아

이가 떠들고 있으면 조용히 하라고 말하지 않지만 열다섯 살 청소년이 떠들면 조용히 

하라고 말한다. 성인이 되면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타인의 상태와 필

요를 알아차리는 책임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갈등에도 불구하고 유대감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조건은 공동체적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공동체적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가? 위에서 언급

하였듯이 우선적으로 공동체적 관계는 타인의 상태와 자신의 상태를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감정이 활발하게 소통하는 관계이다. 억압적인 관계에서는 상호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감정을 소통하기가 어렵다. 억압적인 관계에서는 동조를 위해 사회적 강자가 

전가한 감정을 사회적 약자가 내재화하는 행위만 일어날 뿐이다. 그러나 공동체적 관

계에서는 타인에 대한 책임감이 상호간에 전제되기 때문에 타인의 상태를 알도록 돕

는 기능을 하는 감정이 더 활발히 교류된다. 또한 공동체적 관계에서는 타인에 대한 

책임감이 상호간에 전제되어서 타인을 이해하도록 돕는 감정이 활발하게 교류할 뿐 

아니라 유대감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기능을 한다. 감정은 분열과 소외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상호적 책임을 요구하는 공동체적 관계에서는 갈등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상호

간의 상태를 소통하기 때문에 유대감과 협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공동체적 관계에 있는 구성원들도 갈등을 한다. 갈등을 한다는 것은 구성원들의 상 

태가 상호적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 갈등이 가능하고, 갈등을 통해 유

대감과 협력이 가능한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목회상담학자 래리 그래

함(L arry  K ent G raham )의 주장에 의지하여 공동체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그래함은 치료하고 돌보려는 공동체적 노력은 성취와 성장의 욕

구뿐 아니라 생존하려는 의지에도 연관된다고 보고 있다. 생존하기 위한 이러한 공동

체적 노력은 매우 도덕적이라고 그래함은 말하면서 도덕적 행동, 즉 도덕적인 삶은 교

17 ) N ico Frijda, Antony M anstead , and Sacha Bem , Em otions and Belief (N ew York, Cam bridge U niversity  

Press, 2000), p . 215.

18 ) 위의 책, p . 222.



건강한 공동체와 목회상담학

회모임, 찻집에서 대화, 예배, 소풍, 등의 매우 일상적인 관계에서 일어난다고 주장한

다.19 ) 도덕적인 삶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랑에 관한 것이다. 이러

한 일상적인 삶속에서 도덕적인 상처를 받은 사람들, 즉 배려와 사랑보다는 소외와 학대

를 받은 사람들을 돌보는 공동체적 노력을 위해 그래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대화

는 진단한다. 협력은 치료한다. 애도는 자유하게 한다. 기억은 동기를 일으킨다.”20 ) 그래

함이 주장하는 ‘대화,’ ‘협력,’ ‘애도,’ ‘기억’은 서로 별개의 행위가 아니라 항상 동반되

어야 하는 공동체적 행위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대화만 있다면 진단은 가능하지만, 

애도와 기억이 없으므로 상호간에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시작

될 수 없다. 만일에 기억과 협력은 있어서 미래를 향한 동기부여와 치료의 행위는 눈

으로 목격할 수 있지만 대화가 없다면 서로의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를 구체

화시킬 수 없고 어느 방향으로 동기부여할지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대화, 

협력, 애도, 기억은 공동체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공동체가 끊임없이 노력

해야 할 지속적 행위이어야 한다.

Ⅴ. 결론

다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갈등 자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갈등이 악(惡)은  

아니라는 전제아래 갈등 속에서 감정이 유대와 협력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논하였다. 

다름으로 인해 갈등이 시작되는 순간 분노, 수치심, 자신감 같은 감정이 소외를 유발

하기도 하고 유대감을 증폭시키기도 하지만, 서로의 상태를 알아차려주는 기능을 하는 

감정이 소통이 되는 사회적 조건에서는 갈등에도 불구하고 유대감과 협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논하였다. 그러므로 갈등은 악(惡)이 아닐 뿐 아니라 인간관계를 해롭게 하

는 요인도 아니다. 오히려 갈등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의 상태와 필요를 소통하는 기

능을 하는 감정이 활발하게 되도록 돕기 위하여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져야할

지를 연구하는 것이 앞으로의 도전이고 과제이다. 물론 본 논문에서는 갈등에도 불구

하고 감정이 활발하게 소통되고 상호간에 유대를 강화시키는 관계의 유형이 제시되었

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 즉 공동체적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기 위해서 공동체가 지

속적으로 해야 할 행동으로서 ‘대화’, ‘협력’, ‘애도’, ‘기억’을 제시하였다. 공동체적 관

계만이 갈등에도 불구하고 유대를 강화를 시킬 수는 없다. 제시된 네 가지 행동이 어

19 ) Larry Kent G raham , M oral In jury: Restoring W ounded Souls (N ashville, TN : Abingdon Press, 2017), 

pp . 154-155.

20 ) 위의 책, p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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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구체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지는 문화와 지역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

러므로 본 논문에서 제시된 공동체적 관계를 갈등에도 불구하고 유대가 강화되는 관

계를 위한 대안으로 수용하지만 문화와 지역적 상황에 적절한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

한 지속적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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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stract

A Constructive C om m unity  and Pastoral Counseling:  

Socia l Psycho log ica l A pproach to C onflict

Lee, Hee-Cheol 

Seou l T heolog ica l U n iversity

Conflict is not sim ply a social prob lem  that a com m unity shou ld  avoid. C onflict is rath er an  

ex isten tia l real ity  tha t d em ands com m unal re spon s ib ility . T h is is a  p rem ise  o f  th is  a rt ic le  in  

w h ich  it a ttem p ts to exp lo re  how  com m unal coopera tion  and  socia l bond  can  be m a in tain ed  

in  th e  m id st o f in ten se  con fl ict. ‘D iffe rence ’ shou ld  no t lead  to  ‘d iscr im ina tion .’ ‘D iffe rence’ 

is a social reality  in  w h ich conflict is in ev itab le and  becom es existentia l experience in  a  

com m un ity . T h is  a rtic le  is a  social  p sycho logica l a ttem p t to  exp lo re how  soc ia l bond  and  

coopera tion  a re  po ssib le  am ong  com m un ity  m em bers in  sp ite  o f con fl ictua l situa tion s. A  

com m un ity , tha t p rom otes m u tual c a re  and  soc ia l bond , does  no t unacknow ledge  and  avo id  

con fl ict. It ra th er con fron ts con flict  and  con tinues  to  m a in ta in  com m unal relat ion sh ip  in  

w h ich  m u tua l in te raction  is po ssib le in  sp ite  o f con flic t. In  com m una l relat ion sh ip , em o tion s  

a re  m u tua lly  com m un icated  ra th er than  supp ressed  o r d isto rted . E m otion  is no t a  p ersona l 

feel ing  tha t each  ind iv idua l shou ld  b e re spon sib le a ll th e t im e . E m otion  ra th er  funct ion s to  

help  people to acknow ledge each o ther’s physical and p sychologica l status. T herefore , em o tion s  

such  as  rage , sham e, and  con fid ence  shou ld  no t b e accoun ted  to  b e  sim p ly  e ith er n ega tiv e  

or positive. They are rather signals to he lp  to acknow ledge relational states and to b e ob liga ted  

to  respon se  to  each  o ther. T h is a rtic le  re lies  upon  L arry  K en  G raham ’s sy stem ic app roach  in  

o rder to  f ind  ou t a  th erapeu tic  w ay  to  p rom ote  a  com m una l re la tion sh ip  tha t com m un ica tes  

open ly  every em o tion  ra th er  than  d isto rts o r supp resse s em o tion s  in  th e  m id st o f con flict . 

Fou r th erapeu tic w ays a re  suggested : d ialogue , co llabo ra tion , m ourn ing , and  rem em brance . 

T hese  fou r w ays  a re  ac tion s to  b e  taken  togeth er . T hey  shou ld  no t b e taken  separa te ly . In  

o rder to  m a in ta in  com m una l rela tion sh ip , th ese  action s  a lw ays shou ld  b e  p rom oted  togeth er.

K ey  w ord s:  con flic t, d ia logue , co llabo ra tion , m ourn ing, rem em brance , com m un ity, so cia l  

p sycho logy


